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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에 노조탄압을 태운 악질기업”
도이치아우토 노동자 2년째 임단협 투쟁 … 사측, 쟁의행위를 업무방해 등 고소

금속노조가 노

조탄압과 2년째 

단체교섭 파행을 

일삼는 불량기업 

도이치아우토를 

강력하게 규탄하

고, 수입자동차지

회와 임금·단체

협약을 즉각 체결

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서울

지부, 수입자동차

지회, 도이치아우토 노동자들은 1월 

1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

스 본사 앞에서 ‘밖에서 주가조작, 

안에서 노조탄압 도이치모터스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이치아우토 소속 김성만 금속노

조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 부지회

장은 “‘노조 가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직장을 폐쇄하겠다’라는 

등 조합원을 협박하는 가해자가 사

측 교섭위원이다”라면서 “피해 조

합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

다”라고 폭로했다.

김성만 부지회장은 “사측은 노동

청의 체불임금 지급 판정을 무시하

고, 적반하장으로 김앤장을 고용해 

직원 상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

다”라며 “김앤장 고용할 돈이면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남는다”라고 

비판했다.

김성만 부지회장은 본사 도이치모

터스 권오수 전 회장과 권혁민 대표

에게 도이치아우토 노동자 탄압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교섭 책임자인 

배현석 대표이사는 진정성 있는 교

섭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형석 금속노조 서울지부 수석부

지부장은 “도이치아우토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장 갑질을 비롯

해 온갖 부정부패를 스스럼없이 저

질러왔다”라면서 “악질 만행으로 

노조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수입자동차 시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

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도이치아우토

는 포르쉐를 수

입·판매·서비

스하는 회사다. 

BMW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다. 도이

치모터스 전 회

장 권오수는 주

가조작 범죄자고 

김건희와 관계를 의심받고 있으며, 

아들 권혁민이 대표를 맡고 있다. 

배현석 대표이사는 이들의 친인척이

다.

도이치아우토 노동자들은 2022년 

3월 직장 내 괴롭힘, 지점장 갑질 

척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금속노

조에 가입했다. 사측은 노조 가입 

이후 서른 차례가 넘는 교섭에서 노

동자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측은 도이치아우토 노동

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방

해, 특수건조물침입, 공동재물손괴, 

모욕죄 고소 등으로 탄압하고 있고, 

조합원에게 신차 결함의 책임을 뒤

집어씌워 민사 손배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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